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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다 열린다 반짝반짝 여름이 열린다
아장아장 사계절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올망졸망, 아삭아삭, 맨들맨들, 알알이 알알이.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식물들
은 열매를 맺고 여름은 한없이 너그러운 뜨거움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북돋아 키워냅니다. 맴맴맴맴 매미의 노래는 한여름 
아이들을 응원하는 응원가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초록의 들판으로 내달리는 아이는 눈부시게 빛나는 여름을 닮았습니다.  
눈 부신 햇살 아래 온 세상이 싱그럽게 깨어나는 시간, 반짝반짝 설레는 여름이 열렸습니다.

여름 풍경이 열린다
<열린다> 속의 여름 풍경에는 감각을 일깨우는 여름의 단어가 가득합니다.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의성어)'과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말(의태어)'을 구분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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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말들을 흉내내어 볼까요?

책에서 나온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의 소리와 모양인지 선으로 연결해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흉내내는 말을 넣어 나만의 여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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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햇볕이  _______________ 내리쬡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_______________ 마십니다.

잘 익은 빨간 수박을  _______________ 먹습니다.

아이가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_______________ 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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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나의 여름

와! 여름 방학이다!

책에서 만난 바다에는 주렁주렁 튜브가 열리고 뱅글뱅글 파라솔이 열린다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름 여행을 떠난다면 그곳 풍경은 어떨까요? 

재미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써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표현해 보세요.  

신나는 여름 방학이 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볼까요?

올  여름에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

방학동안 내가 나에게 

하는 약속

을/를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1.

2.

3.

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학 시간 계획표

알찬 여름 방학을 위한 계획표를 만들고 꾸며보아요.

을/를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